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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/14(월)�민수기� 22-25장� �발람� :�무너진�진짜�이유

내부의�혼돈,�죽음의�사건에도�불구하고�

적들은�이스라엘의�진군에�바짝�긴장했습니다.

적들은�백성의� <숫자>를�보고�근심하며�번민했지만,

진짜�무서운�것은�아직�보지�못했습니다(22:3, 5-6).

이스라엘�뒤에�계시는� <하나님>입니다(24:8).

약속된�땅으로의�여정은�이스라엘의�죄로�얼룩졌지만,

여전히�방향을�잡고�가시는�하나님으로�길을�잃지�않았습니다.

하나님은�그날만큼의�일정들을�착오�없이�완수해�나가십니다(21:1-3, 10-35).

<낯선�입>을�통해서�다시금�약속을�확인시키십니다(22-24장).

모압�왕�발락은�왕들의�패전�소식을�들었습니다(21장).

자기�차례가�다가오자�번민하며�브올의�아들�발람을�찾습니다.

참�선지자인지,�거짓�선지자인지�많은�견해가�있지만(22:7-8),�

분명한�것은� <발람>까지도�하나님의�통제�안에�있다는�것입니다.

사악한�꾀를�내고�돈을�써도�하나님은�영향을�받지�않으십니다.

발락은�자리를�옮겨가며�저주하게�합니다(22:41,23:14,23:28).

희생�제물을�차리고�신의�환심을�사려�합니다(23:1-2,14,29-30).

그러나�하나님은�발람의�입술을�주장하십니다(23:12,26, 24:12-13).

오히려�이스라엘의�미래와�복을�더욱�선명히�보이십니다.

(23:24,24:5-7, 24:17)

정작�이스라엘을�무너뜨린�것은�그들의�죄였습니다(25장).�

하나님은�이스라엘을�위해�늘�헌신적으로�일하시지만,

백성들은�육신과�안목의�정욕으로�너무�쉽게�주님을�떠납니다(25:1-2).

옛�세대는�브올�사건을�끝으로�모두�퇴장하게�됩니다(25:9).

나는�왜�무너지고�있습니까?

하나님께서�응답하지�않으셔서,�돕지�않으셔서�무너집니까?

나�스스로의�죄와�욕망�때문에�무너집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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